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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은 천연보호구역 취지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
-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

오늘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하였다. 문화재보

호법의 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잘못된 개발

사업으로부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34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

에도 문화재위원회는 또다시 문화재보호의 원칙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오늘 이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보호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

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불가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양양군도 케이블카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은 함께 갈 수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을 교훈삼아, 앞으로 보호

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를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환경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1년 반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문화재위원회 결정으로 사업이 원천무효된 상황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보호지

역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적 대안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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